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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 뉴스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최 원 선임연구원

 한은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011년 4/4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강화 기조로 전환될 전망임.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 해외 위험요인과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 방침 등으로 완화 기조가 다소 약화될 전망임.

 국내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낮은 수준의 완화세를 유지할 전망임.

 국내은행의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정부의 지난 6월 29일에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의 영향으로 강화 기조를 지속할 전망임.

 또한, 신용위험의 경우 중소기업 및 가계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건설·부동산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 경기 

불확실성 등 경영애로도 증대하여 상승세가 커질 전망임.

 대기업의 신용위험은 신흥시장국에 대한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견실한 재무구조를 유

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락세가 전망됨.

 가계부문의 신용위험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대출구조도 취약해 향후 여건 변화 시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상승세가 다소 확대될 전망임.

 한편, 대출수요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임.

 중소기업 대출수요는 내부자금 조달이 감소한 가운데 계절적 요인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대기업 대출수요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대출수요 증가폭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

로 예상되어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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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주택자금 대출수요의 경우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

상되나, 일반자금 대출수요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제한,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지

속될 전망임.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한은, 10/5)




